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24.(금)

봄나들이철 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예방 수칙 함께 실천해요!

 - 단종문화제 현장(영월, 동강둔치 인근) 위생 지도 및 식중독 예방 홍보

 - 나들이철, 행사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 예방 수칙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4일, 영월의 대표 지역축제 ‘단종문화제*’ 

행사장의 식품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봄나들이철을 맞아 지역축제·행사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제59회 단종문화제: (일시) 4.24.(금)~4.26.(일), (장소) 강원 영월 동강둔치 등 

 식약처는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지난 3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4월에는 행사장 주위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등 선제적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하였다.

    *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 ‘음식점 위생

등급제’)로 지정하고, 식품안심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하는 시설(지역)

 이번에 식약처는 다시 영월을 방문하여 문화제 기간 동안 먹거리 부스 등 

대상으로 위생적인 조리･취급 등을 현장 지도하고,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활용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한다.

    * 신속검사차량: 4시간 내 식중독균 검사 및 손 씻기 등 홍보영상 송출(대형 모니터 탑재)

 행사장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영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식재료는 판매 당일 구매‧소비되도록 적절한 

양을 주문하고 식품 보관 온도를 준수해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때는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 사용하고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가열 조리하는 육류,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가 

끝난 식재료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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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식약처는 50만 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및 문화관광축제*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식중독균을 검사하고 관람객들에게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문화관광축제: 지역문화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축제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걱정 없이 지역축제‧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신속검사차량 운영 등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예방 수칙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  성 (043-719-2101)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연구관 한정아 (043-71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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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예방수칙

 ※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